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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청소년 대상 분노반추척도

(Anger Rumination Scale)의 타당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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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분노의 유발 및 심화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분노반추에 주목하였다. 특히 분

노 통제의 어려움을 보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분노반추를 측정하는 한국 청소년 대상

분노반추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Sukhodolsky, Golub와

Cromwell(2001)이 개발한 분노반추척도(Anger Rumination Scale)를 한국 청소년에게 적용하였고,

원척도와 동일한 요인구조를 보이는지를 검토하였다. 한국 청소년 대상 분노반추척도의 요인

구조를 확인하고 신뢰도를 살펴보기 위해 중학교와 고등학교 재학 중인 청소년 515명을 대상

으로 분노반추척도를 실시하였다. 요인 분석 결과, 한국 청소년 대상 분노반추척도는 원척도의

요인구조와 달리 3요인, 분노후사고, 원인이해, 보복사고가 추출되었다. 또한 한국 청소년 대상

분노반추척도의 전체 척도 및 하위 척도의 내적 합치도가 우수했다. 한국 청소년 대상 분노반

추척도는 분노 및 공격성, 특질상위기분, 성향적 낙관성,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와의 수렴 및 변

별 타당도가 양호하였다. 이 결과 한국 청소년 대상 분노반추척도가 분노반추 양상을 측정하는

유용한 도구임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의 시사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안을 논

의하였다.

주요어 : 분노반추, 한국 청소년 대상 분노반추척도, 신뢰도, 타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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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는 누구나 경험하는 기본적인 정서로,

아주 작은 수준의 짜증에서 격분과 같은 강한

흥분상태에 이르게 하는 주관적인 정서이다.

이러한 분노는 분노 유발 상황에 대한 개인의

평가, 해석과 의미부여에 따라 상이한 수준으

로 경험하게 된다(Averill, 1982; Ellis & Tafrate,

1997; Deffenbacher & Mckay, 2000). 즉, 개인이

경험하는 분노 및 분노의 유발 과정에 있어서

분노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분노 사건에 대

한 개인의 인지적 과정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

며, 정서를 이해하는 중심요소라 할 수 있겠

다.

최근 분노 경험이나 유발 과정에 대한 연구

에서 반추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

다. 분노와 반추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분

노 상황 속에서 자기 초점화된 반추는 분노

정서에 집중하게 되어 분노의 강도를 증폭시

킬 수 있고, 공격성을 높이며, 오히려 부정적

인 정서를 종결시키지 못할 수 있다고 한다

(Salovey, Mayer, Goldman, Turvey & Palfai, 1995;

Sukhodolsky, Golub & Cromwell, 2001; Bushman,

Bonacci, Pedersen, Vasquez & Miller, 2005). 또한

분노 상황에 대한 반추적 사고 과정에서 상대

방의 행동은 의도적이고, 부당하다고 여기며,

상대방을 탓하거나 보복하고 싶은 마음을 불러

일으킨다고 한다(Nolen-Hoeksema, 1991; Kassinove

& Sukhodolsky, 1995). 특히 대인관계에서 보복

하고 싶은 마음을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경우

공격성은 증폭되고, 공격행동을 유발시키며,

대인간 용서하는 경향도 낮은 것으로 보고되

고 있다(Collins & Bell, 1997; McCullough, Bellah,

Kilpatrick & Johnson, 2001). 그런 반면 반추적

사고가 지닌 긍정적인 기능으로, 개인이 도달

하고자 하는 목표와 현실 간에 불일치를 경험

하였을 때 이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반

추적인 반응을 하게 된다(Martin & Tesser,

1996). 특히 우울반추에서 자신의 우울 증상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고는 자신의 기분이나 증

상에 주의를 두게 되어 자신의 기분의 원인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고 한다(Nolen

-Hoeksema, 1996). 그러나 우울은 활성화가 낮

은 기분인데 반해 분노는 활성화가 높은 기분

이며(Thomsen, 2003), 분노를 반복적으로 생각

하게 하는 반추의 역할은 다른 기제로 작용한

다고 할 수 있겠다. 즉, 분노 상황을 반복적으

로 생각함으로 인해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할 수도 있다. 하지만 반추는 과거의 사

건을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인지적 과정으로,

부정적인 사고와 연관되어 있고, 비의도적인

사고 과정이다(Lyubomirsky & Nolen-Hoeksema,

1993; 이근배, 조현춘, 2008). 이러한 측면에서

분노가 유발된 상황에서 반추적 사고는 개인

이 경험한 분노에 즉각적으로 주의를 집중하

도록 하며, 분노 사건을 지속적으로 생각하도

록 하여 분노의 감정을 증가시킬 수 있겠다.

이상의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분노반추는

개인의 특정 과거 사건으로 유발된 분노를 반

복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라 할 수 있다. 이

러한 분노반추는 분노가 유발된 상황 이후의

인지적 과정으로써 분노라는 부정적인 정서에

집중하도록 하여 분노를 증폭시킬 수 있다.

또한 분노반추 과정을 거치면서 분노를 적절

히 해결하지 못해 개인의 심리적 안녕에 영향

을 미칠 수 있고, 부적절한 방법으로 분노를

표현하게 되어 타인들까지도 분노로 인해 피

해를 겪을 수 있다.

분노반추가 분노 유발 및 심화의 중요한 기

제로 작용하고, 개인의 특정한 분노 사건과

관련된 인지적 활동이라 볼 수 있겠다. 이처

럼 분노반추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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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와 반추에 대한 연구에서 반추의 역할을

살펴보기 위해 활용된 평가도구는 분노반추를

충분히 측정해주지 못한다. 즉 사건영향척도

(Impact of Event Scale; Horowitz, Wilner & Alarez,

1979), 반응양식 질문지(Response of Depression

Questionnaire; Nolen-Hoeksema & Morrow, 1991),

반복생각-반성적 생각 질문지(Rumination-Reflection

Questionnaire; Trapnell & Campbell, 1999) 등이

연구에 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상의 척도

들은 스트레스 사건이나 우울과 관련된 반추

사고의 경향성을 측정해주지만 분노라는 부정

적 정서에 대한 반추사고를 측정해주지는 못

한다. 그리고 선행연구에서 분노반추를 측정

하기 위해 보복과 같은 분노행동을 측정하는

도구를 활용했지만(Caprara, 1986) 이 척도 또

한 분노반추의 한 측면만을 반영할 뿐 분노반

추에 대한 포괄적인 측면을 평가하는데 불충

분하다.

또한 분노 상황에서의 반추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면서 반추에 대한 연구가 지속

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이근배, 조현춘; 2008)

연구 대상에 있어서도 대학생이나 성인 집단

으로 제한되어 있고, 청소년 대상의 분노와

반추에 대한 연구는 미비하다. 그러나 청소년

시기는 인간관계의 영역이 확대되고 심리적인

갈등을 경험하면서 욕구의 불만을 겪게 되며,

쉽게 분노 감정을 경험한다. 청소년의 분노에

대한 연구에서,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으로 갈수

록 분노수준이 높아지고 있다(Graham, Hudley

& Williams, 1992 ; 장휘숙, 2002). 이는 청소년

들이 학년이 올라가면서 분노 경험에 노출되

는 횟수가 많아짐으로 인해 분노수준이 높아

진다고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청소년 시기에

드러나는 분노는 공격행동이나 비행의 주요

유발요소라고 할 수 있으며, 분노를 통제하지

못한 채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으로 표출

하게 된다. 또한 과도한 분노 억제로 인해 실

질적인 내면의 분노는 해소하지 못한 채 개인

의 심리적, 신체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게 된

다(Larson, 1992; 채우경, 2001). 이러한 점에서

청소년의 분노에 대한 연구들은 비행이나 공

격성 및 부적응적인 분노표현에 초점을 맞추

어 청소년의 분노 통제 및 분노조절을 연구의

핵심 영역으로 다루어져왔다. 이처럼 청소년

시기에 보이는 분노는 통제에 보다 많은 어려

움을 겪으며,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으로

분노를 표출한다는 점이 주요 특징이다. 분노

경험, 분노 촉발의 민감성 및 분노표현 등 분

노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청소년은 주요 핵

심 연구대상이며, 분노반추가 분노를 유지시

키거나 증폭시키는데 주요 역할을 하고 있음

을 고려하였을 때, 청소년 시기에 드러나는

분노의 특징을 이해하는데 분노반추가 어떠한

기능으로 작용하는지 살펴보는 것은 매우 유

용하다.

분노반추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분노반추

를 적절하게 평가하는 포괄적이고 다차원적인

측정도구가 불충분하며, 연구의 대상 또한 대

학생과 성인 집단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한계

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분노반추를 측정

하는 도구의 필요성을 Sukhodolsky, Golub과

Cromwell(2001)은 주장하였고, 이들은 분노가

촉발되거나 유발된 이후에 전개되는 인지적

과정을 평가하기 위해 분노반추척도(Anger

Rumination Scale)를 개발하였다. Sukhodolsky 등

(2001)은 분노반추가 분노사건을 경험하는 동

안이나 분노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비의도적으

로 그 사건을 계속 되풀이하는 인지적 과정으

로 최근의 분노사건을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라 보았다. 이들의 연구(Sukhodolsky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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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01)는 미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진

행되었고, 분노반추척도에 대한 요인분석 결

과 4요인(19문항) 구조가 확인되었다; 첫째, 분

노후사고(angry after thoughts: 최근의 분노 사

건을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경향), 둘째, 보복

사고(thoughts of revenge: 자신을 화나게 한 상

대방에게 앙갚음에 대해 상상하거나 생각하는

경향), 셋째, 분노기억(angry memories: 과거에

있었던 분노 사건을 지속적으로 사고하는 경

향), 넷째, 원인이해(understanding of causes: 분

노 사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거나 지속적으

로 생각하는 경향). 아울러 미국 대학생을 대

상으로 한 연구에서 분노반추척도는 내적 일

치도가 높았으며, 검사-재검사 신뢰도가 양호

하였고, 수렴 및 변별 타당도가 적절한 것으

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국내 연구에서 이근배와 조현춘

(2008)은 Sukhodolsky 등(2001)이 개발한 원척도

를 국내 대학생을 표집하여 척도의 타당화 연

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원척도와는 달리

3요인(16문항) 구조 모형이 확인되었으며(분노

기억반추, 보복반추, 원인반추), Sukhodolsky 등

(2001)의 연구에서 나타난 분노후사고 요인에

해당하는 문항들이 국내 연구에서는 분노기억

및 보복사고와 상당히 중첩됨을 알 수 있었다.

원척도를 국내 대학생을 대상한 척도의 타당

화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가 높았고, 교차 타

당도가 적절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원인반추를 더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껏 언급된 분노반추척도는 분노반추를

다차원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유일한 측정 도

구이며, 국외 및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척

도의 타당화 연구 결과 분노반추척도는 분노

반추를 측정하는 신뢰롭고 타당한 측정도구임

이 밝혀졌다. 그러나 분노반추척도는 국외 및

국내 모두 대학생이라는 제한된 대상으로 이

루어졌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척도의 타

당화 연구는 검증되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외 및 국내 연구에서 분노반추척

도를 청소년에게 활용해보지 않은 점을 착안

하여, 한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원척도와

동일한 요인구조를 따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한국 청소년 대상 분노반추척

도의 타당화 연구를 위해 척도의 수렴 및 변

별 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한다. 우선 분노반추

는 분노라는 정서에 대한 사고 과정으로, 자

신의 분노라는 부정적인 정서에 주의를 집중

하게 하고, 분노를 유발시키는데 주요 역할을

하기에 분노반추가 분노, 공격성과 높은 관련

성이 예상된다(Kassinove & Sukhodolsky, 1995).

이에 분노와 공격성을 분노반추척도의 수렴

타당도로 선정하여 한국판 상태-특성 분노표

현 척도, Novaco 분노척도, Buss-Perry의 공격성

척도를 활용하였다. 반면 분노반추가 부정적

인 정서에 매몰된다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부

정적인 사건과 관련된 정서에 관해 덜 생각하

며, 자신의 정서를 정확히 인식하고, 부정적인

정서를 조절할 수 있다는 믿음과 회복 가능성

에 대한 긍정적 자세 등 적응에 영향을 미치

는 변인과는 분노반추와 차별적인 개념으로

예상된다(Lyubomirsky & Nolen-Hoeksema, 1993;

Watkins, 2004). 분노반추와 차별적인 구성 개

념으로 예상되는 정서조절능력, 낙관성을 분

노반추척도의 변별 타당도로 선정하였고, 이

러한 개념을 살펴볼 수 있는 특질상위기분척

도, 성향적 낙관성 척도를 활용하였다. 또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문항에 동

의함으로써 긍정적인 자기를 평가하도록 유도

하는 경향으로 분노반추와는 상관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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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예상되는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도 변별

타당도로 선정하였다.

방 법

연구 대상

서울, 충청, 제주도에 소재한 중학교, 고등

학교에 재학 중인 총 515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고, 남학생 263명, 여학생 252명으로 중학

생 289명, 고등학생 226명이었다(중학교 1학년

131명, 중학교 2학년 133명, 중학교 3학년 25

명, 고등학교 1학년 110명, 고등학교 2학년

116명). 이들 표본의 나이는 12세∼17세까지로

평균연령(표준편차)은 14.73세(1.53)였다.

측정도구

분노반추척도(Anger Rumination Scale)

이 척도는 Sukhodolsky, Golub와 Cromwell (2001)

이 개발한 19문항으로 이루어진 자기보고식 검

사이고, 분노후사고(angryafterthoughts, 6문항), 보

복사고(thoughts of revenge, 4문항), 분노기억(angry

memories, 5문항), 원인이해(understanding of causes,

4문항)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들은 Likert 4점

척도(1: 거의 아니다, 2: 조금 그렇다, 3: 꽤 그

렇다, 4: 매우 그렇다)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

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되는 반추가 강함

을 나타낸다. 원척도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분노후사고 .86, 보복사고 .72, 분노기억

.85, 원인이해 .77이었고, 전체 내적 합치도

(Cronbach's α)는 .93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

근배와 조현춘(2008)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

는데, 이들은 번안된 척도를 대학원생들에게

실시한 후 문항들을 재검토하여 최종 문항을

결정하였다. 이들의 연구에서 분노반추척도의

전체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1이었다.

본 연구는 척도의 문항을 결정하는 과정에

서 이근배와 조현춘(2008)에 의해 번안된 분노

반추척도가 원척도의 문항 내용의 의미를 정

확하게 전달하는지 아동․청소년 임상심리전

공 교수(임상심리전문가)가 문항 내용을 검토

하였다. 또한 본 연구자를 포함하여 다른 임

상심리전문가(2인)에게 각자 독립적으로 문항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여 번안된 문항 내용과

원척도의 문항 내용의 차이가 있는지 재검토

하였다. 이러한 검토 과정을 거쳐 3자간의 최

종 협의를 통해 번안된 문항내용을 채택하였

다. 그 다음으로 본 연구 대상인 청소년들이

번안된 문항들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지

실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문항 내용을 검

토하였다. 최종적으로 청소년들이 척도의 문

항 이해를 돕고 가능한 문항의 의미를 자연스

럽게 전달하고자 몇 가지 단어를 괄호에 넣어

보완하였다.

한국판 상태-특성 분노표현 척도(State 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 Korea version;

STAXI-K)

이 척도는 Spielberger, Krasner와 Solomon

(1988)이 개발한 것을 전겸구, 한덕웅, 이장호

와 Spielberger(1997)가 한국판으로 개발한 것을

사용하였다. STAXI-K는 상태분노, 특성분노로

측정하는 문항과 분노억제, 분노표출, 분노통

제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들은 Likert 4점 척도(1: 전혀 아니다, 2:

약간 그렇다, 3: 상당히 그렇다, 4: 매우 그렇

다)로 평정하게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의 내

적 합치도(Cronbach's α)는 상태분노 .87,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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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 .85, 분노억제 .59, 분노표출 .63, 분노통

제 .76이었다.

Novaco 분노 척도(Novaco Anger Scale)

이 척도는 분노 유발 상황에 대한 인지적

각성, 행동적 반응을 측정하기 위하여 Novaco

(1994a)가 개발한 자기보고식 질문지이며, 남궁

희승(1995)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고, 총 48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들은 Likert 3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2: 때때로 그렇다,

3: 항상 그렇다)로 평정하게 되어 있으며, 척

도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2였고,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3로

나타났다.

공격성 척도(Aggression Questionnaire)

이 척도는 Buss와 Perry(1992)가 개발한 자기

보고식 질문지이며, 권석만과 서수균(2002)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27문항으

로 이루어져 있으며, Likert 5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2: 약간 그렇다, 3: 웬만큼 그렇

다, 4: 꽤 그렇다, 5: 매우 그렇다)로 평정하게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88로 나타났다.

특질 상위 기분 척도(Trait Meta-mood

scale; TMMS)

이 척도는 Salovey, Mayer, Goldman, Turvey과

Palfai(1995)가 개발한 것으로 이수정과 이훈구

(1997)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자신의 정서를 반영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30문항으로 구성된 자기보고식 질문지이고,

Likert 5점 척도(1: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2: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3: 중간이다, 4: 어느

정도 동의한다, 5: 전적으로 동의한다)로 평정

하게 되어 있다. 본 척도는 개인이 자신의 감

정에 주목하거나 주의를 기울이는 정도를 측

정하는 ‘주의’, 자신의 기분을 이해하거나 구

별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명료화’, 불쾌한 기

분을 전환시키거나 즐거운 기분을 유지시킬

수 있다고 믿는 ‘개선믿음’ 등 3개의 하위척도

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

도(Cronbach's α)는 주의 .38, 명료성 .76, 개선믿

음 .60로 나타났고, 내적 합치도가 낮은 주의

요인을 배제하였다.

성향적 낙관성(Revised Life Orientation

Test)

이 척도는 개인의 낙관주의적 성향을 측정

하는 것으로 Scherier, Carver와 Bridges(1994)가

개정한 삶의 정향 평가지이며, 10문항으로 이

루어져 있다. 본 척도는 Likert 5점 척도(1: 전

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로 평정하게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낙관성 수준이 높음

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

(Cronbach’s α)는 .69로 나타났다.

사회적 바람직성(Social desirability Scale)

이 척도는 Crowne와 Marlowe(1960)이 개발한

것을 이주일(1988)이 번안하여 단축형으로 구

성한 13문항의 질문지이다. 본 척도는 사회에

서 규범적인 태도로 행동하고자 하는 사회적

바람직성을 살펴보기 위함이며, 각 문항의 내

용은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지를 “예/아니오”

로 답하게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솔직

하게 자신을 표현하기보다는 자신을 긍정적으

로 나타내려함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의 내

적 합치도(Cronbach’s α)는 .53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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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분석

본 연구는 요인 구조를 살펴보기 위해

주축요인방법(Principal axis factoring)과 Direct

Oblimin(delta=0)으로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시

하였고, 요인 간 변별이 낮은 요인계수를 보

이는 5, 8, 10, 13, 19 문항들을 제거하여 다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이순묵, 2006). 척도의

각 하위 척도별 내적 합치도와 전체 내적 합

치도는 Cronbach’s α 값으로 산출하였다. 그리

고 추출된 요인을 Amos 7.0을 이용하여 확인

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살

펴보았다. 또한 척도의 수렴 및 변별타당도를

분석하기 위해 다른 척도들 간의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고, Campbell과 Fiske(1956)가 제안한

변별 타당도 계산방법을 추가적으로 적용하였

다. 언급한 모든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for

Windows 14.0을 사용하였다.

결 과

한국 청소년 대상 분노반추척도 요인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한국 청소년 대상 분노반추척도의 요인구조

를 파악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

였고, 고유치(eigenvalue)가 1 이상인 요인은 3

개가 추출되었으며, scree 검사 결과와 해석

가능성 등을 모두 고려하였을 때 3개의 요인

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요인분석

결과 한국 청소년 대상 분노반추척도의 3개

요인의 전체 설명력은 65%였으며, 각 요인별

에서 설명변량은 요인 1은 전체 설명변량의

45.59%를 설명하였고, 요인 2는 11.25%, 요인

3은 8.15%를 설명하였다. 문항별 각 요인에

대한 요인부하계수와 각 요인별 설명변량 등

과 같은 요인 분석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

다.

한국 청소년 대상 분노반추척도의 하위요인

에서 첫 번째 요인은 원척도에서 분노후사고

에 속하는 문항들(9번, 17번, 18번)과 분노기억

에 속하는 문항들(1번, 2번, 3번, 14번)로 이루

어졌다. 두 번째 요인은 원척도와 동일하게

원인이해에 속하는 문항들(11번, 12번, 16번)이

었고, 세 번째 요인은 원척도에서 보복사고(4

번, 6번, 15번)와 분노후사고(7번)에 속하는 문

항들이었다. 문항들의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첫 번째 요인은 ‘과거에 나를 화나게 했던 사

건을 계속적으로 생각한다’ 등 분노사건 경험

후 그에 따른 반복적 생각과 관련되어 있고,

원척도에서 설명하는 ‘분노 사건을 반복적으

로 생각하는 경향’인 ‘분노후사고’의 의미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도 원척도의 이름 그대

로 ‘분노후사고’라 명명하였다. 두 번째 요인

은 ‘다른 사람이 나를 부당하게 대하는 경우,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한다’ 등 분노사건의

원인을 살펴보는 것과 관련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원척도의 이름 그대로 ‘원인이해’

라 하였다. 세 번째 요인의 경우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든 앙갚음을 하려

고 한다’ 등 분노를 유발시킨 상대에 대한 보

복과 관련된 것이며, 원척도에서 분노후사고

에 해당되는 7번 문항은 분노 상황에 대한 반

추와 더불어 상대방을 향한 ‘보복’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 보복 관련 문항으로 충분히 설

명될 수 있다. 이에 세 번째 요인에 속한 문

항들의 내용을 고려하여 원척도의 이름 그대

로 ‘보복사고’라 명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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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적 요인분석(추가 분석)1)

한국 청소년 대상 분노반추척도의 3요인

구조 모형의 적합도를 구조방정식 모형 접근

법으로 검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 분석을 통

1) 확인적 요인분석은 본 연구의 표본과 다른 청소

년 표본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

다(김계수, 2008). 그러나 동일한 자료에 대한 확

인적 요인 분석이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에 비해

신뢰성 및 타당성에서 보다 정밀한 결과를 도출

하기에(Gerbing & Anderson, 1988) 동일한 표본을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 분석을 추가 분석하였다.

해 얻어진 3요인 모형에 대해 확인적 요인분

석을 실하였다. 분석과정에서 최대우도추정법

(Maximum Likelihood Method)으로 측정모형에

대한 모수치들을 추정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

였고, 그 결과 표 2와 그림 1에 한국 청소년

대상 분노반추척도의 3요인 구조 모형을 제시

하였다.

본 연구에서 3요인 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

인 분석을 통해 나타난 대표적인 적합도 지수

를 살펴본 결과, �²을 df로 나눈 값, 즉 CMIN

번호 문항 요인* 1 요인 2 요인 3 CFA

1 과거에 나를 화나게 했던 사건을 계속적으로 생각한다. .94 -.10 -.06 .77

3 나를 화나게 한 사건을 오랫동안 계속적으로 생각한다. .88 -.02 -.03 .78

2 부당한 대접(대우, 취급)을 받았을 경우 그것을 계속적으로 생각한다. .82 .09 -.11 .72

18 나를 화나게 한 사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생각한다. .59 .14 .27 .83

9
분노(화)를 경험할 때마다 얼마동안 그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생

각한다.
.56 .18 .19 .75

14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일들에 대해서는 지금도 화가 난다. .56 -.05 .32 .70

17 짜증나는 일은 그것이 사소한 일이라도 얼마동안 나를 괴롭힌다. .49 .27 .14 .69

12
다른 사람이 나를 부당하게 대하는 경우,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

한다.
-.08 .90 -.03 .74

11 나를 화나게 하는 일이 있으면, 그 일을 자세하게 분석한다. .03 .81 -.01 .72

16
다른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할 경우 왜 그렇게 하는지 계속적으로

생각한다.
.07 .81 .03 .80

6 나를 화나게 한 사람은 용서하기가 매우 힘들다. -.14 -.03 .87 .58

15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든 앙갚음을 하려고 한다. .01 .05 .80 .72

4 싸움이 끝난 후에도 상대방에게 보복하는 상상을 한참 동안 한다. .29 -.05 .59 .72

7 논쟁이 끝난 후에도 마음속으로 그 사람과 얼마동안 더 싸운다. .18 .12 .57 .69

고유치(eigenvalue)

설명변량(%)

6.38

45.59

1.58

11.25

1.14

8.16

* 요인 1: 분노후사고, 요인 2: 원인이해, 요인 3: 보복사고

표 1. 한국 청소년 대상 분노반추척도의 탐색적 요인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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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F가 3보다 크게 나타나 적합도 기준에 충족

되지 않았다(Byrne, 1989). 그러나 �²검증의 경

우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다는 점을 고려하였

을 때, 다른 적합도 GFI= .903, AGFI= .863,

TLI= .907, CFI= .924, RMSEA= .083은 비교적

양호한 적합도를 보였다(홍세희, 2000). 따라서

본 연구의 요인분석에 의해 밝혀진 한국 청소

년 대상 분노반추척도 3요인 구조는 적절한

모형이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요인분석 결

과로 나타난 분노반추척도의 3개의 하위요인

들과 14문항들의 표준화된 회귀계수의 범위는

.58～.83이었으며, 모든 경로의 계수들은 p<

.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신뢰도

내적 합치도

한국 청소년 대상 분노반추척도의 3개 요인

구조에서 전체 내적 합치도(Cronbach's α) 계

수는 .90였다. 각 하위요인의 내적 합치도

(Cronbach's α) 계수는 분노후사고 .90, 원인이

해 .77, 보복사고 .80였다. 전반적으로 한국 청

소년 대상 분노반추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양

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요인구조에 따라 한국

청소년 대상 분노반추척도의 하위요인별 상관

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분노후사고와 원인이

적합도 지수 �²(df=74) CMIN/DF RMSEA RMR GFI AGFI TLI CFI

분노반추척도

3요인 14문항
337.93*** 4.56

.083

(.074～.092)
.040 .903 .863 .907 .924

*** p < .001

표 2. 한국 청소년 대상 분노반추척도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모형의 적합도 검증

.77*** .78*** .70*** .83***

.72*** .75***.69*** .41***

.72***

.74***

.80***

.32*** .19***

.72***.58*** .69***.72***

분노후사고

문1 문2 문3 문9 문14 문17 문18

원인이해
문11

문16

문12

보복사고

문4 문6 문15문7

그림 1. 한국 청소년 대상 분노반추척도의 3요인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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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간의 상관은 r = .48, p < .01, 분노후사고

와 보복사고 간의 상관은 r= .66, p < .01, 원

인이해와 보복사고 간의 상관은 r= .35, p<

.01로 전체적으로 요인 간 정적 상관을 보였

다.

부가적으로 한국 청소년 대상 분노반추척도

의 하위요인에 따라 성별 및 중․고등학생별

차이를 분석해보았다. 그 결과 분노후사고, 원

인이해, 보복사고에 대한 남학생과 여학생 간

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 척도의 하위요인들이 중․고등학생별 차

이를 분석한 결과 분노후사고에서 중학생과

고등학생 간의 차이가 나타났지만 원인이해와

보복사고에 대한 중학생과 고등학생 간에 유

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분노후

사고, 원인이해, 보복사고에 대한 성별과 중․

고등학생의 상호작용에 대한 효과는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수렴 타당도

한국 청소년 대상 분노반추척도의 수렴 타

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분노반추와 비슷하

거나 관련성이 높은 분노, 공격성의 각 측정

도구들과 분노반추척도 간의 상관계수를 살펴

보았다. 구체적인 상관계수들은 표 3에 제시

하였다.

표 3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한국 청소년 대

상 분노반추척도의 수렴 타당도를 확인해본

결과, 분노반추척도가 특성분노척도, Novaco

분노척도 및 공격성 척도와 정적 상관을 보였

다. 구체적으로 분노반추척도의 하위요인들과

분노 및 공격성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분

노후사고, 원인이해, 보복사고의 하위요인들

모두 특성분노척도, Novaco 분노척도 및 공격

성 척도와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와 함께 한국 청소년 대상 분노반추척도

전체 및 3개 하위요인들이 분노표현과의 관계

분노후사고 원인이해 보복사고 전체

STAXI-K 특성분노 .56** .37** .50** .61**

분노표출 .39** .27** .41** .46**

분노억제 .43** .31** .34** .45**

분노통제 -.18 .18** -.06 .01

Novaco 분노척도 .63** .40** .62** .70**

공격성 척도 .50** .33** .52** .58**

TMMS 명료성 -.24** .02 -.20** -.21**

개선믿음 -.21** .04 -.18** -.19**

성향적 낙관성 -.21** .03 -.16** -.18**

사회적 바람직성 -.27** -.25** -.16** -.29**

주. STAXI-K= State 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 Korea version, TMMS= Trait Meta-mood scale
** p < .01

표 3. 한국 청소년 대상 분노반추척도 및 하위요인과 측정 변인들 간의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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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살펴보았다. 분노반추척도는 분노표현에

있어서 분노표출, 분노억제와 각각 정적 상관

을 보였는데 비해, 분노통제와의 상관은 유의

미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척

도의 하위요인들과 분노표현과의 상관에서 하

위요인들 모두 분노표출 및 분노억제와 정적

상관을 보였고, 분노후사고와 보복사고는 분

노통제와의 상관이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원인

이해만이 분노통제와 정적 상관을 보였다.

변별 타당도

한국 청소년 대상 분노반추척도의 변별 타

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분노반추와 차별적

인 양상을 보이는 정서 조절, 낙관성, 사회적

바람직성 등의 측정도구들과의 상관계수를 살

펴보았다. 구체적인 상관계수들은 표 3에 제

시되어 있다.

표 3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한국 청소년 대

상 분노반추척도의 변별 타당도를 확인해본

결과, 분노반추척도가 TMMS의 명료성과 개선

믿음, 성향적 낙관성, 사회적 바람직성과는 낮

은 부적 상관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한국 청

소년 대상 분노반추척도 3개 하위요인들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척도의 하위요인 중 분노후

사고 및 보복사고 요인은 TMMS의 명료성과

개선 믿음, 성향적 낙관성, 사회적 바람직성과

낮은 부적 상관을 보였다. 척도의 하위요인

중 원인이해는 사회적 바람직성과 부적 상관

을 보였고, TMMS의 명료성과 개선 믿음, 성향

적 낙관성척도와의 상관은 유의하지 않은 것

으로 밝혀졌다. 한편 분노반추척도와 이질적

인 특성을 측정하는 척도들 간의 유의미한 부

적 상관이 분노반추척도의 변별 타당도를 의

미한다고 전적으로 볼 수 없기에 Campbell과

Fiske(1956)가 제안한 변별 타당도 계산방법을

추가 적용하여 살펴보았다. 이들이 제안한 계

산방법을 통해 산출된 계산 결과가 .85보다

낮을 경우 척도의 변별 타당도가 있다고 보았

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 척도의 변별 타

당도 검증 결과 분노반추척도와 TMMS의 명료

성과 개선믿음, 성향적 낙관성, 사회적 바람직

성 척도 간의 관계를 계산공식에 의해 적용하

여 산출된 결과가 .03～.42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상의 결과를 고려하였을 때 한국 청소년 대

상 분노반추척도의 전체 척도와 하위요인들의

수렴 타당도뿐만 아니라 변별 타당도가 양호

함이 시사된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분노의 유발 및 심화에 영향

을 미치며, 분노의 지속적인 경험으로 인해 분

노 조절에 어려움을 일으키는데 핵심적인 역할

을 하는 분노반추에 주목하였다. 이에 분노반추

에 대한 포괄적인 측정도구로서 Sukhodolsky,

Golub와 Cromwell(2001)에 의해 개발된 분노반

추척도를 한국 청소년에게 적용하여 원척도와

동일한 요인구조를 보이는지를 검토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청소년 시기가 정서적 동요가

쉽게 일어나며, 잦은 분노 경험으로 인해 분

노수준이 높아지고, 분노 통제의 어려움을 겪

으면서 공격적, 폭력적으로 분노를 표출함에

주목하여 연구의 주요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분노반추척도가 국외 및 국내에서 분노에

취약한 중요 대상인 청소년에게 활용해보지 않

은 점을 감안하여 Sukhodolsky 등(2001)이 개발

한 분노반추척도를 중학교와 고등학교 재학

남녀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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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국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분노반추

척도는 원척도의 요인구조와 달리 3요인 구조

가 추출되었다. 그러나 비교적 높은 내적 합

치도를 보였고, 추가 분석을 한 확인적 요인

분석 결과 적절한 적합도를 보여 3요인 구조

의 타당도가 확인되었다. 즉, 한국 청소년 대

상 분노반추척도는 분노사건 경험 후 그에 따

른 반복적 생각과 관련된 ‘분노후사고’, 분노

사건의 원인을 살펴보는 ‘원인이해’, 분노를

유발시킨 상대에 대한 앙갚음이나 보복과 관

련된 ‘보복사고’ 등으로 3 요인 구조가 나타났

다. 한편 원척도의 문항을 모두 사용하지 못

한 문제는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분노반

추척도 타당화 연구에서도 발견되었으며, 연

구 결과 16문항 3요인 구조가 보고되었다(이

근배, 조현춘, 2008). 이처럼 원척도와 다른 요

인 구조를 보인 것은 분노반추척도를 개발한

Sukhodolsky 등(2001)이 제한점으로 제시한 바

와 같이 척도의 하위요인들 간의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고, 하위요인들이 각각 독립적이

면서도 서로 중첩되었다는 점이다. 국내 대학

생을 대상으로 한 분노반추척도의 타당화 연

구에서도 척도의 하위요인들 간에 높은 정적

상관을 보인다는 것이 밝혀졌고, 청소년을 대

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도 척도의 하위요인들

간에 비교적 높은 정적 상관을 살펴볼 수 있

었다. 이처럼 척도의 하위요인들 서로가 중첩

되어 요인구조 상 원척도와 상이한 요인구조

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 제거된 문항들 중 10번 ‘갈등

이 있으면, 그 일을 지나치게 이모저모 생각

하는 경우가 많다’, 13번 ‘폭력적인 상상이나

공상을 많이 한다’, 19번 ‘한 번 화가 나면 자

꾸 화가 난다’ 문항들은 국내 대학생 대상 분

노반추척도의 타당화 연구에서도 제외된 문항

들로, 분노나 공격성과 관련된 정서의 표현양

상이거나 갈등해결양상과 관련된 문항들로 보

이며, 분노를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성을

대표하는 문항들이 아니거나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 달리 해석될 가능성이 있겠다. 그런 한

편 5번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도

생각만 하면 화가 나는 일들이 있다’, 8번 ‘화

났던 일들이 잠자기 전에 불쑥불쑥 생각난다’

문항들은 국내 대학생 대상 분노반추척도의

타당화 연구에서 척도에 속하는 문항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제거된 문항들로써 이는 표본

의 특성과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겠다.

그러나 한국 청소년 대상 분노반추척도의 14

문항 3요인 구조는 원척도에서 얻은 4요인 구

조의 내용 영역 안에 포함하는데 있어서 문제

가 없는 문항들로 재구성하였다.

한국 청소년 대상 분노반추척도로 측정된

분노반추는 분노, 공격성과 높은 관련성이 있

었으며, 척도의 수렴 타당도를 확인했다. 분노

반추는 분노의 부정적인 정서에 쉽게 주의를

집중하게 되고, 분노 유발이나 분노 경험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로 작용할 가능성을 시사

한다. 반면 분노반추와는 상반되는 개념으로

정서조절, 낙관성, 사회적 바람직성 등을 측정

할 수 있는 척도들과는 낮은 부적 상관을 보

였다. 아울러 Campbell과 Fiske(1956)가 제안한

변별 타당도 계산방법을 추가 적용하여 산출

된 결과가 .85보다 낮은 .03～.42로 나타나 척

도의 변별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이는 분노반

추가 강할수록 자신의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

하기 어렵고, 나아가 부정적인 정서나 불안한

정서를 조절하고 환기시켜서 적응적인 정서로

되돌릴 수 있는 능력이나 회복 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며, 심리적 고통의 상황을

이겨내어 안정적이고 긍정적으로 적응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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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미국 대학생을 대상

으로 한 Sukhodolsky 등(2001)의 연구와 일부

다른 양상을 보였다. 우선 분노반추척도와 분

노표현 간의 상관에 있어 원척도의 하위요인

들 모두 분노통제와는 부적 상관을 보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척도의 하위요인 중 원인이해

만이 분노통제와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 대학생 대상 분노반추척도의 타

당화 연구와 동일한 결과이며, 문항을 해석하

는데 있어 문화적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

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추가적으로 시행한

척도의 성별 및 중․고등학생 간 차이에서,

분노반추의 전체 수준뿐만 아니라 3개 하위요

인들 모두 성차의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원척도에서는 보복사고 차원에서는

남자 집단이 여자 집단에 비해 더 높았다. 아

울러 원척도에서는 척도의 하위요인과 연령과

의 관계에서 분노기억과 부적 상관을 보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척도의 하위요인 중 분

노후사고에 있어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분노

사건에 대한 반복적인 생각을 하려는 경향성

이 높았다. 국내의 척도 타당화 연구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원인반추를 더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비일관된 결과가 서

양과 동양의 문화 및 표집 특성에 기인한 것

인지는 문화적으로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한 분노반추 연구를 통해 살펴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 및 향후 연

구를 통해 보완해야 할 점들이 있다. 첫째, 본

연구의 경우 동일한 표본을 대상으로 하여 탐

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진행하였

다. 탐색적 요인 분석은 이론이나 연구 모형

유무와는 상관없이 측정도구 문항들 자체를

통해 살펴본 것이라면 확인적 요인 분석은 이

론에 기초한 연구모형을 확인하는 것이다. 즉

확인적 요인 분석은 탐색적 요인 분석을 통해

제거된 척도 문항이 연구자의 연구 모형에 있

어 얼마나 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는지, 연구

자가 살펴보고자 하는 척도 문항이 얼마나 일

관적인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는 과정

이라 볼 수 있다. 이에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

해 얻은 요인구조에 대한 확인적 요인 분석은

모집단에서 본 연구의 표본과 다른 청소년 표

본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 모형에 대한 신뢰성

및 타당성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김계

수, 2008).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표본

을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진행하였다는

제한점이 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였을 때

한국 청소년 대상 분노반추척도 3요인 모형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청소년

표본을 대상한 연구가 추후 진행되어야 할 것

으로 보인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12세～17세에 이르는

청소년기의 폭넓은 연령을 대상으로 연구가

실시되었고, 연구 대상의 발달적 측면을 세분

화시키지는 못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척

도의 하위요인 중 분노후사고에 있어 고등학

생 집단이 중학생 집단보다 분노후사고를 더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을 고려

하여 분노반추척도가 척도 전체 및 척도의 하

위요인들이 연령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밝히

기 위해 보다 많은 청소년을 표집하여 분노반

추척도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앞서 기술한바와 같이 청소년 대상으

로 한 본 연구와 국내 대학생 연구에서 분노

반추척도의 하위요인 중 원인이해만이 분노통

제와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원척도 분석과

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원인이해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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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기반성적 양상으로 나타난 것인지 검토해

야 할 것으로 보인다. Maxwell, Sukhodolsky,

Chow와 Wong(2005) 연구에 따르면 분노반추가

분노의 유지 및 심화시킬 수도 있으나 반대로

자신이 분노의 감정에 놓인 이유를 이해하려

는 시도로서 분노반추가 유발될 경우 냉정 효

과(calming effect)를 보일 수 있다고 한다. 이러

한 점에서 반추가 부정적인 사고와 연관되어

있기는 하지만 반추적 사고 과정이 기능적 및

역기능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처럼 분노반추

도 기능적인 역할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있겠

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다양한 집단을 대

상으로 하여 분노반추가 정서조절과의 관련성

에 대한 연구가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임상적으로 유용한 측정도구로서 조

건을 갖추기 위해 한국 청소년 대상 분노반추

척도가 심리치료를 하는 동안 분노반추 수준

에 있어 변화에 민감한지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몇 가지 제한점과 앞으로 보완해야

할 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국

외 및 국내 연구에서 분노반추척도를 청소년

에게 활용해보지 않은 점을 착안하여, 한국

청소년에게 분노반추척도를 사용한 첫 시도라

고 볼 수 있겠다. 본 연구를 통해 한국 청소

년 대상 분노반추척도가 분노 관련 문제를 지

닌 내담자에게 임상적 실제 영역에서 분노반

추의 다각적인 양상을 측정하는데 신뢰롭고

타당한 도구라 생각된다. 본 연구는 한국 청

소년 대상 분노반추척도 타당화 연구로, 청소

년의 분노반추를 이해하는 기초적인 연구이다.

이를 토대로 하여 분노 통제의 어려움이나 분

노의 감정을 공격적인 행동으로 표출하는 등

분노와 관련된 문제를 지닌 청소년 내담자들

을 이해하는데 본 척도가 의미 있게 활용이

되고, 분노반추에 대한 연구가 폭넓게 확장된

다면 정신건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 및

임상적 실제에 의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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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Validation Study of the Anger Rumination Scale

for Adolescents in Korea

Eun-Eui Jung Hyun-Joo Song

Department of Psychotherapy

The Graduate School of Professional Therapeutic Technology at Seoul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focused attention on anger rumination that could be important part of sustaining and

augmenting anger. Specially it is difficult for adolescents to control anger, so we propose that anger

rumination may be responsible for the mechanism to maintenance of anger. Grounded on translations of

Anger Rumination Scale (Sukhodolsky et al; 2001), we investigated factorial equivalence between the

original Anger Rumination Scale and the Korean Anger Rumination Scale for adolescents. To confirm

about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is Scale, a total of 515 adolescents (263 boys and 252 girls)

completed the Anger Rumination Scale, STAXI-K, Novaco Anger Scale, Aggression Questionnaire, Trait

Meta-Mood Scale, Revised Life Orientation Test, and Social Desirability Scale. Factor Analysis of the scale

results revealed a three-factor structure (AngryAfterthoughts, Understanding of Causes, Thoughts of

Revenge), which differed from those reported in a previous study of the original scale. For adolescents in

Korea, the Anger Rumination Scale and its subscales showed good internal consistency. We found the

Anger Rumination Scale's convergent and discrimination validities via measures of anger and aggression,

emotional regulation, optimism, and social desirability. The overall results suggested that the current Anger

Rumination Scale is reliable and valid for the assessment of anger rumination of adolescents in Korea.

Finally we discuss the implication and limitation of this study along with some suggestions for the futur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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